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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트렌드

바람과 파도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강릉항 세일링 요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동쪽 해변은 이미 서퍼들의 차지였다. 
판자 하나에 몸을 싣고 파도에 올라탔다가 미끄러져 내리는 몸짓이 눈부시다. 
물이 무섭고 수영은 할 줄 모르는데, 부럽다. 
괜찮다. 보드보다 훨씬 든든한데, 바람과 파도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게 있었다.  

글 한미희 · 사진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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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망대해로 나가 평화로운, 어쩌면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일인 줄 알았다. 엔진 대신 

돛으로 바람을 타며 운항하는 세일링 요트 

말이다. 웬걸, 어릴 적 롤러코스터를 처음 

탔을 때나 질렀던 비명이 터져 나올 만큼 

역동적이고 스릴이 넘쳤다. 물론 평화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지루할 틈은 없었다. 

카페 거리로 유명한 강릉의 안목해변 바로 

옆, 강릉항 여객터미널로 가는 길에 있는 요

트 마리나에 들어서니 계류장 끝에서 헤밍

웨이 호 김명기 선장이 손을 흔들었다. 호주

에 살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일상에 가

까운 문화로서의 요트를 접했다는 김 선장

은 요트에 붙는 ‘호화’(luxury)라는 단어가 

얼토당토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13인승 

이상의 배는 선박으로 분류된다. 고(故) 노

무현 전 대통령도 즐겼던 선실이 없는 1∼2

인용 요트 딩기(dinghy)부터 12인승 세일링 

요트는 그저 바람과 파도를 즐기는 작은 모

험, 레저 스포츠로 대중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의 바람이었다. 

28피트짜리 헤밍웨이 호 선실 안에는 가운

데 거실 역할을 하는 테이블과 의자를 중심

으로 잠잘 수 있는 곳, 작은 주방 시설과 화

장실이 오밀조밀하게 갖춰져 있다. 선실에 

앉아 있으니 약간의 울렁임이 느껴졌지만, 

밖으로 나와 시선을 멀리 두자 금세 사라졌

다. 구명조끼를 입고 조종석인 콕핏

(cockpit)에 둘러앉았다. 가장 큰 돛인 메인 

세일(main sail)을 펴고 엔진을 사용해 바다

로 나갔다. 8∼12노트(4∼6㎧) 정도의, 세일

링 하기 딱 좋은 바람이 불었다. 바다로 나

1 돛을 펴고 바다로 나가는 
헤밍웨이호
2 강릉항의 헤밍웨이호 

뒤로 요트 계류장과 
안목해변이 보인다. 
3 28피트 요트의 선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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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요트마스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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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을 담갔다. 처음엔 배가 살짝만 기울어

도 비명을 지르며 가느다란 라이프 라인을 

붙잡고 상체를 곧추세우느라 잔뜩 힘을 썼

지만, 어느새 라이프 라인에 완전 몸을 맡긴 

채 바다를 향해 늘어져 버렸다. 수심 50ｍ의 

시커먼 바다에서 거센 물살이 발목을 집어

삼켜 빨아들일 것 같은 공포감은 이내 사라

졌다. 슬쩍슬쩍 발장구를 치는 것으로 시작

해 수상스키 타듯 발로 물을 가르며 바람과 

물의 저항을 즐겼다. 

안목해변 근처로 돌아온 요트는 잠시 닻을 

내리고 정박했다. 수영복을 입고 오거나 스

노클링 장비를 챙겨 오면 이 시간에 바다로 

뛰어들 수 있다.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 

위에 둥둥 떠서 김 선장이 던져주는 캔맥주

를 마시지 못하는 게 아쉬웠다. 요트에 장착

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딱 바다에 어울

리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북적이는 해변을 

멀찍이 바라보며 바닥이 보이는 수심 3ｍ

온 지 10여분 만에 엔진을 껐는데도 요트는 

여전히 시원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틸러

(키의 손잡이)와 뱃머리의 삼각형 돛 지브 

세일(jib sail)을 이용해 방향을 트니 요트가 

휙 기울었다. 그대로 바닷속으로 빠지는 줄 

알았지만, 선체 기울기는 겨우 10∼15도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일어서서 자리를 옮

길 수 있었다. 뱃머리에 서서 파란 바다와 

하얀 돛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는 것은 

필수. 김 선장의 제안대로 뱃전에 앉아 바다

1 콕핏에서 틸러를 잡고 
있는 김명기 선장 

   2 배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계기판

1

2

의 깨끗한 바다를 전세 낸 듯 누리는 것이 호화라

면 호화였다. 

이날 함께 탄 사람 중에는 아무도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없어 시간 여유가 생기자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갔다. 그물과 통발을 피해 방향을 바꾸며 나아가

는 배는 거침이 없었다. 바람에 파도가 출렁이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자니 어느새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 불어줬으면, 파도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2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졌다. 

세일링 요트는 1년 내내 탈 수 있다. 한겨울에도 수

온은 8∼9도 정도로 육지보다 따뜻해서 무리가 없

다고 한다. 1시간 코스는 1인당 4만원, 2시간 코스는 

1인당 6만원이다. 요팅하는 모습을 김 선장이 직접 

촬영, 편집해 동영상으로 보내준다. 

문의 : 클럽요트마스터(clubyacht.modoo.at) 

☎ 010-5607-0391.


